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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현대중국어에서 감각동사 ‘看’은 1인칭대사 ‘我’와 결합하여 ‘我看’1)의 형태

로 다양한 구문에 사용된다.

먼저 ‘我看’이 출현한 용례를 살펴보자.

   * 柳韓大學校 中國비즈니스科 講師. 

 1) ‘看’은 1인칭대사뿐 아니라 2인칭대사 ‘你’와도 결합하여 다양한 구문에 사용되지만 그 의

미기능의 변화가 ‘我看’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고찰범위를 1인칭으

로 제한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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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我看他抱着你回来的｡2)

그 사람이 너를 껴안고 오는 걸 봤어.

(2) 我看你们都一样｡ 
내 보기엔 너네 다 똑같아.

(3) 我看你还是带他去醫院吧｡ 
제 생각엔 당신이 저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에서 ‘看’은 ‘他抱着你回来’라는 상황을 행위주체 ‘我’의 눈으로 ‘보았다’는 

객관대상에 대한 행위주체의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를 의미하는 동작동사로 사

용되었다. (2)에서는 ‘看’의 대상이 ‘你们’이긴 하지만 여기서 ‘看’은 행위주체 

‘我’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你们’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이에 근거해서 생각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객관사물에 대한 단순한 시각적 

행위를 나타내는 (1)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

각동사로서의 동작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즉 ‘보다’라는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

가 발생한다. (1)(2)와 달리 (3)의 경우는 ‘看’이 실질적인 시각적 행위를 나타

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후행하는 절 ‘你还是带他去醫院吧’는 시각적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분이고, ‘我’ 역시 시각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다. (3)에서

는 ‘我’와 ‘看’이 (1)(2)에서보다 의미적으로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내가 보기

에는’, ‘내 생각에는’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단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我看’의 후행성분은 화자 ‘我’가 생각하는 내용을 표현한다. 

이러한 ‘我看’은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일종의 담화표지3)로 볼 수 있다.4)

통사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이상의 세 예문은 모두 ‘我+看+X’의 동일한 형

 2) 본고에 언급된 예문은 모두 북경대학교 현대중국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별도 표

기는 생략한다.(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3) 담화표지어란 그것이 나타내는 문장 또는 발화의 명제적 또는 진리 조건적 의미에는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화자의 믿음, 전제, 태도 등을 보여주는 언어적 형태를 나타낸

다.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 또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

해 사용된다. 이한규, ＜한국어 담화표지어 ‘아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7, 2012, 

145쪽.

 4) 曾立英(2005), 陈振宇⋅朴珉秀(2006), 曹秀玲(2010), 王庆霞⋅王林霞(2011), 岳昕

(2013) 등 ‘我看’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我看’을 담화표지로 간주하

고 있으나, 许家金(2009)과 같이 담화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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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我+看+X’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 ‘我’, ‘看’, ‘X’ 사이의 의미관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1), (2), (3)의 ‘看’을 ‘看1’, ‘看2’, ‘看3’으로 구분하고 이들

이 각각 구성한 ‘我+看+X’ 형식에서 ‘看1’, ‘看2’, ‘看3’이 어떤 의미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들 의미기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看1’, ‘看2’, ‘看3’과 다

른 성분 ‘我’, ‘X’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담화표지 ‘我看’의 출

현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我+看+X’의 통사적ㆍ의미적 특징 

앞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 ‘X’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我+看

+X’ 형식에서 ‘看’이 나타내는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X’의 변화를 중심으로 ‘我+看+X’ 형식의 어떠한 통사적 특징들이 

‘看’의 의미기능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통사적 특징과 의미 변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도 있었다. 曾立英

(2005)은 ‘我看’을 관찰의미를 나타내는 것, 인지(认知)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담화표지로 구분하고, ‘我看’ 뒤에 시제성분이 출현하면 주로 관찰의미를, 목적

절(小句宾语)이 출현하면 주로 인지의미를 나타내며, 인지의미의 허화에 의해 

‘我看’이 담화표지로 발전했다고 하였다. 姚占龙(2008)도 역시 동작의미, 인식

양상의미, 담화표지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马雲霞(2011)는 ‘看’의 의미를 

관찰ㆍ짐작(估量)의미와 추측(推测)의미로, ‘我看’의 의미는 화자의 주관추측ㆍ
의견ㆍ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岳昕(2013)은 ‘我看’을 ‘看’이 보다

(观看) 등의 동작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화자의 관점ㆍ태도를 나타내는 것, 두 

가지 경우로만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看’의 감각동사로서의 용법과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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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별 이견이 없지만 감각동사에서 담화표지로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출현하

게 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曾立英(2005)과 姚占龙(2008) 등이 비록 감각동사에서 담화표지로의 변화

발전 과정중의 중간단계 즉 인지의미 또는 인식양상의미 단계에 주목하기는 

했지만 서술과정에서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와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

고, ‘我看’이 나타내는 의미와 ‘看’이 나타내는 의미 또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언어의 변화는 하나의 연속체를 이루며 진행된다. 때문에 시작과 끝의 단절

적인 고찰이 아닌 전 과정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만 언어현상에 대한 더욱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看’의 의미변화의 단계성과 의미사

이의 경계 불명확성에 유의하면서 ‘我看’의 의미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

이다. 

2.1 ‘我+看1+X’ 

‘我+看1+X’ 형식에서 ‘看1’은 ‘눈으로 대상을 보다’라는 행위주체의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감각동사로 쓰인다. 이때 시각적 행위의 대

상인 ‘X’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다.

(4) 刚纔那個男人, 我看了｡ 觉得……觉得不自然｡ 
좀 전에 그 남자, 내가 봤는데, 좀 어색해 보였어.

(5) 有关材料我看过了, 很遗憾｡ 
관련자료를 살펴보긴 했는데요, 유감스럽습니다.

(6) 你是不是迷路了｡ 让我看看你的地址｡ 
길을 잃으신 건가요? 주소를 좀 보여 주시겠어요.

(7) 如果明天这個时候, 我看不见什麽工人的话, 你需要找個律师来｡ 
만약 내일 이 시간에 제가 어떠한 일꾼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변호사를 

부르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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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에서 ‘看1’은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 ‘보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행위의 주체는 ‘我’이다. 행위주체가 ‘보는’ 대상인 ‘X’는 각각 ‘男人’, ‘材料’, ‘地

址(가 적힌 종이)’, ‘工人’으로, (4)와 (5)에서는 ‘我+看1’의 앞에, (6)과 (7)에

서는 ‘我+看1’의 뒤에 출현하고 있다. 출현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실체를 가진 

객관사물로 시각동사 ‘看1’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또한 모두 명사구빈어로 

‘X=NP’이다.

‘看1’과 공기하는 다른 통사성분을 살펴보면 (4)와 (5)에서는 각각 동태조사 

‘了’, ‘过’와 함께 쓰였고, (6)에서는 중첩의 형태로 출현했으며, (7)에서는 ‘看

不见’이라는 가능보어의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형식들은 모두 ‘看1’의 

동작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我+看1+X’이나 ‘X+我+看1’ 형식에서 ‘我’는 ‘看1’의 행위주체에 불

과하다. ‘我+看1+X’이나 ‘X+我+看1’ 형식은 ‘X라는 대상에 我라는 행위주체

의 시선이 가서 닿는다(看1)’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看1’의 행위가 실행되

는 순간에 행위대상은 행위주체의 가시범위 안에 존재하고, 행위주체는 자신

의 눈으로 직접 그 행위대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주체가 바뀐다고 

해도 ‘看1’의 시각적 동작의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我+看1+X’ 형

식에서 ‘我’와 ‘看1’의 결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5) 또한 ‘我’와 

‘看1’ 사이에는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不’, ‘没’와 같은 부정

사가 출현하여 ‘我+不/没+看1+X’ 형식이 가능하다. 이 역시도 ‘我’와 ‘看1’의 

결합 정도가 느슨함을 의미한다. 

2.2 ‘我+看2+X’

‘我+看2+X’ 형식에서 ‘看2’는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를 나타내던 ‘看1’과 달리 

 5) 이 점은 3.1절 ‘看’의 의미기능 변화에 ‘我’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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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여기다(认为)’ 의미를 나타낸다. ‘看2’의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 ‘看1’과 

‘看3’으로만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한 연구자도 있는데 이는 ‘看2’와 ‘看3’의 경계

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둘을 구분 짓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두 의미사이

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모두 ‘看3’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看’의 의미변화에서 ‘看2’의 단계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我+看+X’의 통사 형식이 고정될 뿐

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주어(화자)의 주관성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용례를 통해 살펴보자.

(8) 我看你们都一样｡ 
내 보기엔 너네 다 똑같아.

(9) 我看她……不太好｡ 
내가 보기에 그 사람……(상태가)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0) 我看那個複合地板很好, 而且不怕水, 可以随便拖, 不用维护｡ 
내가 보기엔 저 합판바닥재가 좋은 거 같아요, 게다가 물에도 강하니 막 닦

아도 되고 유지보수 안 해도 되고.

위의 예문에서 ‘看2’는 단순한 ‘보다’가 아닌 ‘여기다’라는 인지적 의미를 나타

내고 있다. 때문에 ‘X’는 행위주체인 ‘我’가 보고 생각하는 즉 ‘인식하는’ 대상이 

된다. ‘X’의 통사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看1’에 후행하는 ‘X’가 명사구였던 것에 

반해 ‘看2’의 뒤에서는 절(小句) 형식(X=NP+VP)으로 출현하고 있다. 행위주

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NP) 뒤에 그 실체에 

대한 행위주체의 생각을 나타내는 내용(VP)이 출현하는 ‘看2+NP+VP’ 형식

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행위주체 ‘我’는 ‘NP’가 나타내는 실체를 보고 그것

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지각을 통해 사고한 내용을 ‘VP’로 나타낸 것이

다. (8)에서는 행위주체 ‘我’가 먼저 ‘你们’, 더 정확히는 ‘你们의 언행’을 지켜본 

다음 ‘你们都一样’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9) 또한 ‘她’를 살

펴보니 ‘她의 상태’가 ‘不太好’인 것 같다는 행위주체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0)에서는 ‘複合地板’을 살펴본 후 그 ‘複合地板’이 ‘很好’, ‘而且不怕水’, ‘可以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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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拖’, ‘不用维护’ 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행위주체가 직접 보는 대상 ‘你们’, ‘她’, ‘複合地板’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

기는 하지만 행위주체는 사물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상황까지도 지

각하고 있다. 또한 ‘X’가 표현하는 내용은 행위주체의 가시범위 안에서 벌어지

는 사실이 아니라 행위주체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러할 것으로 ‘여기

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看2’의 앞 행위주체는 ‘我’ 이외의 다른 인칭대사

가 쓰일 수 없다. 행위주체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행위주

체가 바로 화자여야만 한다. 다른 인칭대사를 사용할 경우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8`) *你看你们都一样｡ 
(9`) *你看她……不太好｡ 
(10`)*你看那個複合地板很好, 而且不怕水, 可以随便拖, 不用维护｡ 

위 예문들의 경우는 ‘看’이 2인칭대사 ‘你’와 결합하여 사용된 것으로 여기서 

‘你看’은 청자에 대한 주의환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曹秀玲

2010)6) 이와 같은 결과는 吕叔湘(1999:331-332)이 1인칭주어에 동사나 절

형식의 목적어를 취하고, 평서문에 출현한 ‘看’은 ‘여기다’ 의미를 나타내며, ‘看’ 

뒤에 휴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我+看2+X’ 형식은 사실상 ‘我+看1(관찰하다)+NP’와 ‘我+看2(여기다) 

+NP+VP’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看2’는 ‘관찰하다’와 ‘여기

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看2’의 ‘관찰하다’라는 동작행위

가 실행되는 순간에 관찰대상인 ‘NP’는 행위주체이자 화자인 ‘我’의 가시범위 

안에 존재한다. 이와 동시에 ‘여기다’라는 인지행위는 인지행위주체인 화자의 

 6) ‘你看’이 사용된 경우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와 용례의 적법성 여부는 본고의 논의 범

위가 아니므로 상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예문의 ‘*’는 단지 ‘我看’이 사용된 경우와 표현하

는 의미에 차이가 있음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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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범위 안에서가 아닌 화자의 인식 속에서 진행된다. 이때 행위주체는 반드

시 화자여야 하므로 ‘我’와 ‘看2’의 결합은 문장구성의 절대조건이 된다. ‘看2’가 

여전히 ‘관찰하다’라는 동작의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了’, ‘着’, ‘过’ 등과는 공

기할 수 없다. 이는 ‘看2’에 동작의미뿐만 아니라 ‘여기다’라는 추상적인 의미까

지 내포되어 있어 ‘看2’의 동작성이 다소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我’와 

‘看’ 사이에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있었던 ‘我+看1’의 경우와는 달리 ‘我’와 ‘看2’ 

사이에는 다른 성분이 출현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我’와 ‘看2’의 관계가 절대

적일 뿐 아니라 ‘看1’과 결합했을 때 보다 훨씬 긴밀해졌으며, 비교적 고정적인 

통사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我+看2+X’ 형식은 화자인 행위주체 ‘我’와 ‘관찰하다’와 ‘여기

다’라는 의미를 가진 의미가 확장된 ‘看2’, ‘관찰대상+인지내용’을 나타내는 ‘X’

가 결합하여 구성한 ‘화자가 어떤 대상을 관찰한 후 어떠하다고 여기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구문7)이라 할 수 있다.

2.3 ‘我+看3+X’

‘我+看3+X’는 기본적인 통사적 특징은 ‘我+看2+X’와 같지만 ‘看3’은 더 이

상 동작행위 의미를 나타내지 않게 되고 ‘我’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게 되면서 

화자의 주관적 견해나 평가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 것이

다. 

 7) Goldberg(1994)는 구문을 ‘특정동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식과 의미의 대응물’로 

정의하고, 구문의 문법적 단위 설정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구문이란 문장 안의 단어

와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의미를 가진 구조이다. 따라서 구문은 단순히 어휘항목의 결합

체, 그 이상의 언어단위로서 어휘항목과는 별도로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위이

다. (정주리2006:2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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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我看我还是送你回家吧｡ 
아무래도 내가 당신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 我看这样吧, 我们先试工三天｡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 삼일만 일단 해 봅시다.

(13) 我看你呀, 赶紧去找個律师吧!

어서 가서 변호사나 구하세요!

(14) 我看, 我们还是分了吧!

내 생각엔 우린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11)-(14)에서 ‘看3’은 ‘我’와 함께 후행하는 내용이 모종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견해, 판단임을 나타내고 있다. 관찰의미(看1)에서 ‘여기다’라는 

인식의미까지 확장된 ‘看2’가 화자 ‘我’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我看3’으로 하나의 

단위가 되면서 점차 ‘관찰하다’라는 동작성은 더욱 약화되고 반면에 ‘我’에 의한 

화자 주관성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曾立英(2005)은 관용어화

(成语化, idiomization)로 보았으나 银菲(2012)는 관용어화는 단지 구어에서 

사용될 때 습관적으로 이음절로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我看’은 결합이 긴

밀하고 의미 또한 ‘我’와 ‘看’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로서

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어휘화(词汇化)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고 역

시 ‘我看3’을 어휘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한다. 어휘화된 ‘我看3’이 담화표

지의 기능을 하고 있고, ‘看3’은 동작동사가 아닌 담화표지의 구성요소로 사용

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我看3’ 뒤의 ‘我’, ‘我们’, ‘你’는 모두 관찰이나 지각의 대상이 

아니라 후행문장이 나타내는 동작의 행위주체가 된다. 또한 ‘我还是送你回家

吧’, ‘我们先试工三天’, ‘你呀’, ‘赶紧去找個律师吧’, ‘我们还是分了吧’는 화자인 ‘我’

가 청자가 자신과 함께 하거나 청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표현

하고 있다. 즉 ‘我看3’에 후행하는 ‘X’는 바로 화자의 관점, 태도, 판단, 제의 등

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我看3’과 ‘X’는 통사적으로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다. 통사구조상 ‘我+看3+X’가 ‘我+看2+X’와 동일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我+看2+X’가 ‘我+看1(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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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P’와 ‘我+看2(여기다)+NP+VP’의 의미를 나타내던 것과 달리 ‘我+看3 

+X’ 구문에서는 먼저 ‘我’와 ‘看3’은 긴밀하게 결합하여 ‘我看3’이 된 다음 ‘X’와 

결합한 ‘我看3+(NP+VP)’가 된 것으로 ‘我看3’은 후행하는 ‘X’의 서술에 참여하

지 않고 인식의미만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我+看3+X’는 사실상 ‘我看3+X’ 구문으로 화자인 ‘我’의 주관적

인 판단을 말하거나 청자에게 제안을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때 ‘我看3’은 후

행하는 내용이 화자자신의 견해임을 나타내는 담화표지이다. 

하나의 단위가 되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으므로 ‘我’와 ‘看3’사이에 

다른 성분이 출현한다거나 뒤에 시태조사 ‘了’, ‘着’, ‘过’ 등이나 보어 등과 같은 

성분이 공기하는 것은 불가하다. 반면 후행하는 내용과 통사적으로 완전히 분

리되어 후행절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我看3’은 문장 내에

서 위치가 자유롭다. (14)와 같이 ‘我看3’ 뒤에 휴지가 있을 수 있는 것도 ‘我看3’

과 후행성분사이의 통사적 관계가 느슨함을 나타낸다. 姚占龙(2008)은 (11)

과 같이 ‘看2’ 구문과 동일한 통사형식은 담화표지의 초기단계이고 (14)와 같이 

휴지가 주어진 형식은 ‘我看3’이 문법화가 진행되어 문장부호에 의해 후행성분

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실제 의미관계도 느슨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러한 현상은 또 ‘담화표지는 통사구조 이외의 성분이거나 느슨하게 통사구조

에 부착된다’는 담화표지의 기본특징에 부합된다.(方梅2005) 

담화표지로서의 ‘我看3’은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롭고8) 생략을 해도 문장

이 비문법적이 된다거나 이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택성 성분이다.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11`) 我还是送你回家吧｡ 
(12`) 这样吧, 我们先试工三天｡ 
(13`) 你呀, 赶紧去找個律师吧!

(14`) 我们还是分了吧!

 8) Brinton(1996), 曾立英(2005: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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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예문들에서 ‘我看3’을 생략한 후에도 문장이 표현하는 의미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담화표지는 일정한 기능9)을 가지고 있으므

로 문장에서 담화표지의 사용여부는 발화상황에서 청자 및 다른 발화관련 요

소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경향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我看3’의 경

우 역시 후행내용에 대한 화자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나 평가를 나타내고 있고 

‘我看3’을 사용했을 때가 더 완곡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화자의 입장을 더 명확

히 나타내게 된다. 즉 주관성이 더 강하고 ‘내가 바란다’는 의미가 강조되게 된

다.

3. ‘我看’의 담화표지로의 문법화

3.1 ‘看’의 의미변화와 ‘我’의 기능

이상에서 살펴본 ‘我+看+X’ 형식에서 ‘看’의 변화는 ‘看1’에서 ‘看2’로의 제1

단계와 ‘看2’에서 ‘看3’으로의 제2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1단계는 시각동사 ‘看1’의 의미허화 단계로 ‘看1’의 시각적 동작의미는 

점차 추상적 인식의미로 의미가 확장이 되는 단계이다. ‘我’와의 빈번한 결합과 

후행성분의 ‘X’의 변화는 ‘看’의 동사적 의미를 약화시키게 되고 ‘我’와의 결합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我’와 ‘看’이 결합한 주술구조10)는 어휘화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看’ 의미변

 9) 담화표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方梅2000:462)

① 话语转接(turn-taking)

② 话题处理(topic management)

③ 指示说话人的态度 

④ 指示段落或意群的开始和结束

10) 기존 연구자들은 ‘我’와 ‘看’이 결합하여 주술구조를 형성한 것이 ‘我看’의 문법화에 큰 영향

을 미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12  ≪中國學論叢≫ 第41輯

화 제2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看’만의 문법화가 아닌 어휘화된 ‘我看’의 문법

화가 진행되고 ‘我看’은 점차 담화표지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我’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존의 일부 

연구자들은 ‘看’과 ‘我看’의 문법화과정을 동일시해서 구분 없이 서술하거나, 둘

을 구분하기는 했지만 ‘我看’의 의미기능 변화에서 ‘我’가 구조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경향이 있다. 银菲

(2012) 또한 ‘我’가 감정이입(移情, empathy11))기능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

존 연구의 부족함을 언급했다. ‘我看’의 변화는 ‘我’라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통한 주관성 강화 과정이다. 바로 ‘화자의 감정이입’ 과정이다. ‘我’라는 인지주

체의 초점을 통해 ‘看’의 주관성이 강화되고 동작행위공간이 인지공간으로, 더 

나아가 발화공간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즉 담화표지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동사 ‘看’의 의미변화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미변화가 진행된 ‘看’에 화자자신을 가리키는 ‘我’가 결합된 구문

을 형성하면서 더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사의 문법화는 어휘의미의 

약화, 통사기능의 변화인데 이것만으로는 화용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때 ‘我’가 통사층위에서 화용층위로의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 S Kuno & E Kaburaki(1977)은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일반적으로 중립

적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입장(position), 태도(attitude), 혹은 관점

(view) 등이 문장의 구조에 반영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Empathy(감정이입)’라는 언어

학적 용어로 새롭게 개념화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mpathy is the speaker's identification, with varying degrees(ranging from 

degree 0 to 1),with a person who participates in the event that he describes in 

a sentence.”

(감정이입이란 화자와 문장에서 묘사하는 사건속의 참여자와의 동일시를 의미하며, 0에

서 1까지의 정도로 나타낸다. ) S Kuno and E Kaburaki(1977:628)

Empathy는 0과 1사이의 연속체로서 empathy가 0이면 화자가 대화참여자를 전혀 모르

는 경우이고, empathy가 1이면 화자와 참여자가 완전히 동일시되는 경우이다. 이론적으

로는 empathy가 0이면 화자가 어떤 사건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의미하고, 

1이면 화자가 대화 참여자로 등장하는 것이다. 장경기, ＜Empathy와 영⋅한 왕래동사의 

관련성＞, ≪현대영미어문학≫, Vol.27 No.1, 2009, 152-15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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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我+看+X’의 문법화

‘看1’에서 ‘我看’까지의 변화발전 과정은 일련의 문법화과정이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통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재분석12)이 발생했다. 

看1+ X(NP)  

 → 看2+ X(NP + VP)  

 → [我 + 看2  + NP] + VP 

 → [我 + 看3] + [NP + VP] 

 → [我看3]   + [NP + VP]

재분석에 의해 ‘我’, ‘看’, ‘X’ 사이 결합의 구조 층차가 달라졌다. 재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我+看’ 구조는 ‘X’와 분리된 독립적인 단위로 문법화 되었다. 

‘看1+ X(NP)’ 구조에서 ‘看2+ X(NP + VP)’로의 변화는 어휘의미의 변화

를 발생시켰다. 여기서 다시 ‘[我+ 看2 + NP] + VP’로의 변화과정에서는 ‘看’ 

앞의 인칭대사에 의한 ‘看’의 동작성 약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看’은 더 이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고과정을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통사환

경에서 ‘看’이 표현하는 의미는 확장된다. 즉 시각대상에 대한 단순한 관찰에서 

‘X’의 내용이 지각대상에 대한 관찰의 기초 위에 사고의 과정을 거쳐 그 대상과 

관련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더욱 확장된다. 여기서 

‘看’의 의미변화가 특정한 통사환경에서 탄생한 의미 확장임을 알 수 있다. ‘看’ 

앞의 ‘我’는 ‘看’의 주관성을 확실하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관찰의미에

서 인지의미로 또 다시 담화표지로 발전한 것은 주관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는 동작행위공간에서 인식공간으로 또 다시 발화공간으로의 영역전환이 발생

하게 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2) 재분석은 표층구조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표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 

모든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다. 합병(fusion)이나 괄호다시치기

(rebracketing)라는 장치를 통해 실현된다.Hopper & Traugott(1993:32,40-4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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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의 동작행위-보다/관찰하다]

의미확장

[화자의 인식행위-여기다]

영역전환

(주관화)

화자의 

견해, 판단, 제의

3.3 ‘看來’와의 평행성

이상에서 살펴본 ‘我看’의 의미기능 변화는 또 다른 담화표지 ‘看来’의 변화발

전 과정과 아주 유사한 면을 보인다. 方一新ㆍ雷冬平(2006)13)에 따르면 ‘看来’

는 관찰의미를 나타내는 ‘看’에 사태조사(事態助詞)14) ‘來’가 결합하여 추측의

미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이때 ‘来’는 ‘看’의 뒤에서 어떤 것에 대한 추측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것으로 추상영역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낸다고 했

다. 화자가 발화시나 특정상황에서 본 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여기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계속해서 주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我看’

의 의미기능 변화와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我’와 ‘来’의 직시적15)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직

13) 方一新⋅雷冬平, ＜近代汉语“看来”的词汇化和主观化＞, ≪周口师範学院学报≫, 第23卷 第3

期, 2006, 107-111.

14) 근대중국어에서 다수의 ‘來’는 절이나 전체 문장 끝에 쓰여 주로 과거 시간에 어떤 사태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긍정,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어떤 사건이나 과정이 과거에 발생했거

나 발생한 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용법이 ‘事態助詞’의 용법이라고 

하였다. ‘事態助詞’라는 용어는 曹廣順(1995:98)이 제시한 것이다. 粱銀峰(2007:104)에

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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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보편적인 언어 현상으로 모든 자연 언어들이 직시표현을 가지고 있다. 

‘我’는 인칭직시에 ‘来’는 이동직시에 해당한다. 직시요소를 해석할 때는 직시중

심(deictic center)이라는 기준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화자가 직시중심이 된

다. 직시소로서 ‘我’와 ‘来’는 ‘화자중심적’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고 그러한 특징이 관찰의미를 가진 ‘看’과 결합한 ‘我看’과 ‘看来’라는 두 구조

에서 화자의 주관적 심리를 반영하는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

일한 기능을 가진 담화표지가 된 것이라 생각된다.

4.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我+看+X’ 형식에 출현한 ‘看1’은 ‘눈으로 대상

을 보다’라는 행위주체의 구체적인 시각적 행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감각동

사로 사용되었고, ‘看2’는 인식대상에 대한 추상적인 ‘여기다’ 의미를 나타낸다. 

‘看3’은 행위주체 ‘我’와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게 되면서 화자의 주관적 견해나 

평가를 나타냈다. ‘看1’에서 ‘看2’로의 변화는 ‘X’성분의 구체적인 출현 형식 변

화가 의미변화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X’가 단순 

‘NP’에서 ‘NP+VP’ 형식으로 출현하면서 의미변화를 발생시켰고 객관적 사물

에 대한 구체적 동작행위를 나타내던 것에서 심리적 인지행위를 나타내는 성

분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은유에 의한 의미확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我’가 고정적으로 출현하게 되면서 ‘我看3’은 점차 ‘X’와 

분리되어 하나의 단위가 된다. 이때 ‘我’가 가진 직시적 특성에 의해 ‘我看3’은 

15) 직시(deixis)는 지시(reference), 지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deîksis’에서 차용된 용어로

서, 화자의 시공간적 입장이 기준점(point of reference)이 되어 사물을 직접 가리키는데 

쓰이는 낱말이나 그러한 문법적 자질이 든 낱말(직시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능

(직시)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직시 또는 직시소는 발화의 맥락이나 언어행위의 자질

들을 언어가 기호화 또는 문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며, 그런 발화의 해석은 발화의 

맥락에 대한 분석에 의존한다. 영어학사전(1990:3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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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화가 발생하고 담화표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담화표지 ‘我看’의 발전과정

은 ‘看來’의 변화발전 과정과 유사성을 가지는데 이는 ‘我’와 ‘來’의 직시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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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以“我+看+X”構式爲研究對象, 把“我+看+X”分爲“我+看1+X”, “我+看2+X”, “我

+看3+X”並對此進行了考察｡ 結果發現“X”成分的變化引起其中“看”的意義功能變化｡ “看1”是

作爲視覺動詞表示觀察意義, “看2”表示認爲意義, “看3”也表示認爲意義, 但它和“我”緊密結合

表達說話者對“X”的主觀評價或見解｡ 從語法化的角度看“我看”經過主觀化發展成“話語標記”了｡ 

 關鍵詞: 話語標記､ 語法化､ 主觀化､ 看､ 我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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